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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본격 착수

- 대회 종목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 방안 마련, 
10월 한 달간 의견수렴으로 수정·보완 후 교육부에 제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국정과제 ‘스포츠혁신위원회

(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학기 중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에 대한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한 달간 체육계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에 문체부(안)을 최종 제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해 이른 시간 내에 보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종목별 대회 수와 평균 대회일수에 근거해 44개 종목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학생 선수가 학기 중에 참가할 수 있는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체육계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선안은 종목별로 여건이 상이해 모든 종목에 동일한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17년 이전에는 ‘대회 수’ 기준을 적용했으며 ’18년부터 ‘일수’ 기준 적용 중

  출석인정일수 완화에 따른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대면 

보충수업 지원방안과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과 ‘소년체전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지원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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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10월 한 달간 학생 선수, 학부모, 지도자, 종목단체 등 체육계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개별 면담, 서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듣고 이를 반영해 개선안 초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수정·

보완한 개선안은 교육부에 문체부(안)으로 최종 전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선의 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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